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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소방공무원은 화재예방, 경계, 진압, 교통사고 처리, 

재난/자연재해 예방․처리, 응급구조 및 구급활동 등 

다양한 직무분야에서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다. 직무분

야에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해현장 지휘 및 인

명구조 활동을 하는 구조계, 응급환자 후송 및 응급처

치활동을 하는 구급계가 있다. 또한 화재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하는 예방계, 소방차

량 및 장비를 유지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업무를 

수행하는 장비계가 있다. 인사, 교육훈련 및 직원후생

을 담당하는 행정계, 현장에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

는 진압계,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

사계, 건축물 및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 및 완공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계로 소방공무원의 조직은 구성

되어 있다. 

소방공무원의 업무 활동은 위험성, 긴급성, 활동 환

경의 이상성 및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업무가 빈번

히 발생한다. 또한 재난요인 및 사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업무가 점차 복잡해지고 위험의 종류도 다양해 

졌으며 노출 빈도도 증가되고 있다. 특히 화재, 구조 

및 구급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심리적, 물리

적, 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유해요인에 장시간 노출

된다1). 이렇듯 소방공무원의 업무는 타 직업군에 비해 

위험의 강도 및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현저히 높은 직업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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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주요 요인은 무거

운 화재진압 장비착용, 응급상황에서의 부적절한 작업

자세 및 동작, 환자 이송에 따른 무리한 힘 사용 등이 

있다2). 직무스트레스의 주요 요인은 갑작스러운 현장

출동에 대한 부담감, 민원인 응대, 외상 후 스트레스, 

불규칙 수면, 교대근무, 과도한 행정업무, 심리적 불안

감, 반복적인 현장 활동으로 인한 불안과 장시간 긴장

감 등이 있다3).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

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

에서 시도되었다. Kim et al.4)은 119구급대원을 대상

으로 근골격계증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개 부위

이상에서 통증을 호소하는 자가 전체 조사대상의 약 

47%를 차지하였으며, 허리부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방공무원 중 119 구급대원은 근골격계증

상 호소 비율이 다른 소방직무에 비해 약 2~3배 높다

고 보고된다5). 소방공무원의 근골격계증상 호소 부위

를 살펴보면 허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

으로 어깨, 목, 다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6,7). 특히, 

Choi et al.7)은 소방공무원의 근골격계질환은 연령, 결

혼유무, 학력, 흡연유무, 경력, 직위와 관련이 있다고 

조사하였다. 

Choi et al.3)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와 피로 수준을 파악하고 개인요인, 건강관련 요인, 근

무환경요인, 중재요인 및 반응요인간의 관련성을 연구

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나이가 직무스트레스와 피로

수준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소방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식사습관, 규칙적인 운동여

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강상태, 평균 수면시

간이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하였다8).

우리나라에서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

환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지만 소방공무원의 업무상 재해는 주로 업무상 

사고에 의한 손상으로만 보고되고 있어 근골격계질환 

노출 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

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

루어져 다양한 직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 소방공무원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 직무특성 및 

건강관리 특성이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에 어

떠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직무의 소방공무

원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의 실태

를 조사하고, 소방공무원의 개인특성, 직무특성 및 건

강관리 특성이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전라남도와 부산광역시에서 근무하는 소

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초기 조사대상자는 

650명이었으나, 조사의 성실도에 문제가 있는 59명을 

제외하고 총 591명의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2.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크게 1) 개인특성, 직무특성과 건강관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 2) 직무스트레

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직무스트레스 측정 설문지, 3)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를 위한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개인특성, 직무특성과 건강관리 특성을 파악하는 설

문지에는 연령, 결혼유무, 학력, 종교유무, 근무부서, 

직위, 근무지역, 평균 출동 횟수, 근무경력, 근무시간, 

근무형태, 흡연유무, 흡연량, 음주유무, 음주량, 수면시

간, 운동유무, 운동량, 보유질환으로 구성하였다. 직무

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직무스트

레스 측정도구(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KOSS)

를 사용하였으며, 모두 43 문항으로 물리 환경(3문항), 

직무 요구(8문항)), 직무 자율(5문항), 관계 갈등(4문항), 

직업 불안정(6문항), 조직 체계(7문항), 보상 부적절(6

문항), 직장 문화(4문항)의 총 8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었다9).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 개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지침

(KOSHA CODE H-30-2008) 중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

표를 활용하였다10).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는 과거 

사고여부, 육체적 부담 정도, 가사노동시간, 신체부위

별 통증의 유무/빈도/정도/지속시간 및 증상에 대한 대

처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2.3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AS 9.1 Ver.을 사용하였다. 각 설문

항목에 대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

계를 시행하였다. 또한 항목별로 빈도분석을 통하여 

개인특성, 직무특성 및 건강관리 특성에 따른 근골격

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 수준을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개인특성, 직무특성 및 건강관리 특성 

분석대상 591명의 평균 연령은 40(SD 8)세이었으며, 

31~40세가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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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sonal Characteristic of firefighter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

Age (Year)

20-30 86 14.6

31-40 240 40.6

41-50 199 33.7

over 51 66 11.2

Marital status

Yes 410 69.4

No 173 29.3

Etc. 8 1.4

Education

High school 14 2.4

College 255 43.1

Bachelors 307 51.9

Graduate 15 2.5

Religious status
Yes 195 33.0

No 396 67.0

으로 41~50세가 33.7%, 30세 이하가 14.6%, 51세 이상

이 11.2%를 나타냈다. 조사대상자 중 기혼이 69.4%이

었고 미혼 29.3%, 기타 1.4%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

학교 졸업이 2.4%, 전문대학 졸업이 43.1%, 대학교 졸

업이 51.9%이었으며 대학원 졸업은 2.5%를 나타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종교가 없는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67.0%를 나타냈다(Table 1).

조사대상자의 직무특성을 살펴보면, 화재진압 및 구

급대가 61.8%, 소방행정계가 9.3%, 구조구급계 9.1%, 

구조대 6.3%이었다. 직위는 소방장이 29.3%로 가장 많

았으며, 소방사 23.9%, 소방교 21.7%, 소방위 20.3%, 

소방경 3.2% 그리고 소방정은 1.7%이었다. 하루 평균 

출동 횟수는 평균 3회로 2~3회가 51.4%로 가장 많았

다. 현재 근무하는 소방서에서의 근무경력은 20개월 

이하가 58.5%이었으며, 21~40개월 21.9%, 41개월 이상

이 19.6%를 나타냈다. 현재 근무하는 소방서에서의 평

균 근무경력은 39(SD 62)개월 이었다. 소방공무원의 

총 근무 경력은 50개월 이하가 24.5%, 51~100개월 19.8%, 

101~150개월 11.0%, 151~200개월 12.5%, 201~250개월 

15.2%, 그리고 251개월 이상이 16.9%이었다. 조사대상

자의 평균 총 근무경력은 138(SD 100)개월 이었다. 평

균 근무시간은 10(SD 3)시간이며, 근무형태는 3교대가 

82.7%로 가장 많았고 2교대 5.9%, 비교대(주간근무) 

10.0%, 그리고 비교대(야간근무)가 1.4%를 나타냈다

(Table 2). 

조사대상자의 건강관리 관련 항목을 살펴보면, 흡연

자는 전체 대상자의 약 27.6%에 해당하였으며 흡연자

Table 2. Job Characteristic of firefighter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

Department

Rescue & Emergency 54 9.1

Prevention 22 3.7

Civil complaint 15 2.5

Protection survey 22 3.7

Fire administration 55 9.3

Equipment 17 2.9

Fire fighting & 
Emergency services

365 61.8

Rescue 37 6.3

Etc. 4 0.7

Job position

Fire-fighter 141 23.9

Senior fireman 128 21.7

Fire sergeant 173 29.3

Fire lieutenant 120 20.3

Fire captain 19 3.2

Fire chief 10 1.7

Mobilization number

Less than 1 time 145 24.5

2~3 times 304 51.4

3~5 times 90 15.2

over 6 times 52 8.8

Work experience
(Current work place)

Less than 5 months 85 14.4

6~10 months 54 9.1

11~15 months 153 25.9

16~20 months 54 9.1

21~25 months 46 7.8

26~30 months 40 6.8

31~35 months 14 2.4

36~40 months 29 4.9

More than 41 months 116 19.6

Work experience
(Total)

Less than 50 months 145 24.5

51~100 months 117 19.8

101~150 months 65 11.0

151~200 months 74 12.5

201~250 months 90 15.2

Over 251 months 100 16.9

Working hours

Less than 8 hours 182 30.8

9~11 hours 169 28.6

12~16 hours 219 37.1

24 hours 21 3.6

Working type

Non shift(day) 59 10.0

2 shift 35 5.9

3 shift 489 82.7

Non shift(Night)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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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ealth care Characteristic of firefighter

Characteristic Division Frequency %

Smoking
No 428 72.4

Yes 163 27.6

Smoking amount 
(Pack/Week)

Under 1 15 9.2

2~3 54 33.1

4~5 70 42.9

6~7 11 6.7

Over 7 13 8.0

Alcohol
No 253 42.8

Yes 338 57.2

Alcohol 
(Frequency/Week)

Under 0.5 24 7.1

1 266 49.1

2 74 21.9

3 64 18.9

Over 4 10 3.0

Sleeping hour

Under 5 hour 41 6.9

6~7 hour 322 54.5

Over 8 hour 228 38.6

Exercise
No 206 34.9

Yes 385 65.1

Exercise time
(Hour/Week)

Under 1 60 10.2

2~3 135 22.8

4~5 116 19.6

6~7 133 22.5

8~9 67 11.3

Over 10 80 13.5

Disease experience

Respiratory 6 6.1

Circulatory 16 16.3

Digestive 5 5.1

Nervous 11 11.2

Urinary 3 3.1

Endocrine 4 4.1

Musculoskeletal 47 48.0

Skin 3 3.1

Sensory 3 3.1

의 주당 평균 흡연량은 4갑(80개비)이었다. 음주자와 

비음주자는 57.2%와 42.8%를 각각 나타냈으며, 주당 

평균 2회 가량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

은 평균 7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약 

54.5%가 6~7시간 정도 수면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조사대상자의 약 65.1%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위하

여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으며 주당 평균 5시간 운동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및 경험 질병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약 16.6%에 해당하는 98명이 

응답하였으며 이중 47명이 근골격계질환 보유 및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하였다(Table 3). 

3.2 근골격계질환 기초사항 및 증상 조사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의 기초사항 분석결과, 축

구/농구/족구/스키와 테니스/배드민턴/스쿼시 등과 같

은 운동을 취미로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은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43.3%를 차지하였다. 또한 특별한 취미활

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은 약 36.9%

에 해당하였다. 가사노동시간은 거의하지 않거나 1시

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이 전체 64.3%를 차

지하였다. 작업에 대한 육체적 부담 정도는 전혀 힘들

지 않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이 15.6%, 견딜만 함 

64.1%, 약간 힘듦 17.8%, 매우 힘듦 2.5%를 나타냈다. 

질병진단 유무에 있어서는 4.6%를 제외하고는 경험이 

없었으며, 질병을 경험한 소방공무원 중 약 64.7%는 

완치를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근무 중 다친 경험이 있

는 소방공무원은 35.0%에 해당하였으며, 부위로는 다

리/발이 29.5%, 손/손가락/손목 22.0%, 허리 18.7%, 어깨 

14.9%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49.6%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통증을 

지각한다고 응답하였다. 통증 정도는 약한 통증 44.7%, 

중간 통증 38.9%, 심한 통증 12.3%, 매우 심한 통증 4.1%

를 각각 나타냈다. 통증기간은 1일에서 1주일 미만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 이상도 10.2%를 나타냈

다. 통증빈도는 2달에서 3달에 1번이 27.0%, 1주일에 1

번이 21.8%, 매일 통증이 있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도 

13.3%를 차지하였다. 최근 1주일간 통증을 인지하고 있

다는 소방공무원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55.6%를 차지하

였다. 

부위별 결과를 살펴보면, 통증 지각 부위는 허리가 

32.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어깨(24.6%), 목

(17.1%), 손/손목/손가락(11.9%) 순을 나타냈다. 부위별 

통증 정도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리/발의 통증을 지각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73.9%는 심한 통증(65.2%) 또

는 매우 심한 통증(8.7%)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부위

별 통증기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6개월 이상의 통증기

간을 호소하는 부위는 다리(21.7%)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팔/팔꿈치(11.1%), 어깨(11.1%), 허리(10.5%) 

순으로 나타났다. 다리/발과 팔/팔꿈치는 통증빈도가 

가장 높은 부위로 나타났으며, 목 부위는 통증 빈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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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usculoskeletal symptom by body part(%)

N S A/E H/W/F W L/F

Pain perception 17.1 24.6 6.1 11.9 32.4 7.8

Degree

Weak 58.0 45.8 55.6 65.7 36.8 4.3

Middle 32.0 45.8 33.3 22.9 48.4 21.7

Serious 6.0 6.9 5.6 5.7 10.5 65.2

Very serious 4.0 1.4 5.6 5.7 4.2 8.7

Period

Under 1 day 28.0 22.2 22.2 34.3 13.7 8.7

1day~1week 52.0 47.2 38.9 28.6 56.8 34.8

1week~1month 10.0 15.3 16.7 11.4 10.5 13.0

1 month~6 
month

6.0 4.2 11.1 17.1 8.4 21.7

6 month or 
more

4.0 11.1 11.1 8.6 10.5 21.7

Frequency

6 months 24.0 19.4 22.2 17.1 26.3 17.4

2~3 month 38.0 23.6 16.7 25.7 30.5 8.7

Month 12.0 16.7 5.6 14.3 16.8 26.1

Week 20.0 25.0 33.3 25.7 15.8 26.1

Day 6.0 15.3 22.2 17.1 10.5 21.7

Pain perception 
during past 

week

No 52.0 38.9 33.3 51.4 48.4 26.1

Yes 48.0 61.1 66.7 48.6 51.6 73.9

*N: Neck, S: Shoulder, A/E: Arm/Elbow, H/W/F: Hand/Wrist/Finger, W: 

Waist, L/F: Leg/Foot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다. 최근 일주일간 통증 인지에 

대한 설문에는 다리/발 부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팔/팔꿈치, 어깨 순을 나타냈다(Table 4). 

3.3 직무스트레스 조사

조사대상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총 점

수는 51.6(SD 12.9)점을 나타냈다. 하부 영역별 직무스

트레스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요구(61.2)와 물리적 환경

(60.2)에 대한 요인이 가장 높은 직무스트레스 점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직무자율(52.3), 관계갈등(50.3), 

직무불안정(49.9), 조직체계(49.9), 보상부적절(45.3), 직

장문화(43.3) 순으로 나타났다. 

Choi et al.3)가 소방보수 교육을 받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무스트레스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

를 비교하였을 때, 총 점수는 본 연구가 높게 나타났

다. 상위 50% 이상을 나타내는 하부 영역은 직무자율, 

직무자율과 관계갈등이었다. 

다음으로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표준치(남성)9)와 비

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는 상위 

50% 이상에 해당하였다. 하부 영역별 직무스트레스 결

과를 비교해 보면, 물리적 환경 영역은 상위 50% 이상

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직무요구는 상위 25% 이상의 

결과를 나타냈다. 직무자율, 관계갈등과 직장문화는 상

위 50%는 나타냈으며, 직무불안정, 조직체계와 보상부

적절 영역은 하위 50%를 나타냈다(Table 5). 

3.4 개인특성, 직무특성 및 건강관리 특성에 따른 근골격

계질환

개인 및 직무 특성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통증유무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연령(X 2 = 46.582, p = 0.012), 부서

(X 2 = 121.934, p < 0.001), 근무경력(X 2 = 57.494, p = 

0.023), 근무형태(X 2 = 64.851, p = 0.048), 직위(X 2 = 

52.348, p = 0.042), 그리고 수면시간(X 2 = 161.050, p < 

0.001)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Table 6).

Item
Present study Firefighter3 Korean worker9

Mean SD Mean 25% 50% 75% Bottom 25% Bottom 50% High 50% High 25%

Physical environment 60.2 15.2 - - - - under 33.3 33.4-44.4 44.5-55.5 High 66.7

Job requirement 61.2 18.3 53.8 40.0 53.3 66.7 under 33.3 41.7-50.0 50.1-58.3 High 58.4

Job instability 52.3 10.3 53.2 41.7 50.0 58.3 under 33.3 46.7-53.3 53.4-60.0 High 60.1

Relationship conflict 50.3 16.1 42.6 33.3 33.3 55.6 under 33.3 under 33.3 33.4-50.0 High 50.1

Job instability 49.9 9.2 39.1 33.3 33.3 50.0 under 33.3 44.5-50.0 50.1-61.1 High 61.2

Organization system 49.9 10.3 56.0 41.7 58.3 66.7 under 33.3 42.9-52.3 52.4-61.9 High 62.0

Improper compensation 45.3 12.3 48.0 33.3 50.0 58.3 under 33.3 55.6-66.6 66.7-77.7 High 77.8

Work culture 43.3 11.3 47.5 33.3 50.0 58.3 under 33.3 33.4-41.6 41.7-50.0 High 50.1

Total 51.6 12.9 48.6 41.8 48.8 55.7 under 33.3 45.1-50.7 50.8-56.5 High 56.6

Table 5. Job stress level of firefighter based on Korean worker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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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job characteristic 
and MSDs pain (%)

Characteristic Division
MSDs Pain

Total
No Yes

Age*

20 10.1 2.5 12.6

30 30.1 11.3 41.4

40 23.5 11.5 35.0

Over 50 7.5 3.5 11.0

Total 71.2 28.0 100.0

Department*

Rescue & Emergency 6.5 2.6 9.1

Prevention 3.0 0.6 3.6

Civil complaint 2.0 0.4 2.5

Protection survey 3.5 0.6 4.1

Fire administration 7.7 2.8 10.4

Equipment 2.3 1.1 3.5

Fire fighting & 
Emergency services

41.5 18.8 60.3

Rescue 4.3 1.6 5.9

Etc. 0.3 0.3 0.6

Total 71.2 28.8 100.0

Work 
experience

(Current work 
place)*

Under 1 year 18.4 8.4 26.8

1~2 years 36.6 13.0 49.6

3~4 years 6.3 1.8 8.1

Over 5 years 9.9 5.7 15.5

Total 71.2 28.8 100.0

Working type*

Non shift(day) 8.7 1.9 10.6

2 shift 3.0 2.4 5.4

3 shift 59.2 24.4 83.6

Non shift(Night) 0.3 0.0 0.3

Total 71.2 28.8 100.0

Job position*

Fire-fighter 21.1 5.5 26.6

Senior fireman 15.0 7.8 23.3

Fire sergeant 20.0 9.0 30.0

Fire lieutenant 12.6 5.8 18.5

Fire captain 2.0 0.5 2.5

Fire chief 0.5 0.2 0.7

Total 71.2 28.8 100.0

Sleeping time*

Under 5 hour 3.8 3.5 7.4

6~7 hours 38.1 16.5 54.6

8~9 hours 28.3 8.2 36.5

Over 10 hours 1.0 0.6 1.6

Total 71.2 28.8 100.0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통증은 30대에서 가장 많은 응

답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40대, 20대, 그리고 50대 이상

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라서는 1~2년 사이의 소방공무원이 

통증 자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년 미만으

로 나타났다. 이는 근무경력이 짧은 소방공무원은 현

장 일선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으며 작업에 대한 방

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무형태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는데, 3교대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근골격계질

환 통증을 자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위

에 따라서는 소방장, 소방교, 그리고 소방사가 근골격

계질환 통증 자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균 6~7시간을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이 근골격계질환 

통증 자각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6).

3.5 개인특성, 직무특성 및 건강관리 특성에 따른 직무스

트레스 요인

개인 및 직무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관련

성을 살펴보면, 연령(X 2 = 39.229, p = 0.009), 근무경력

(X 2 = 61.934, p = 0.043), 직위(X 2 = 49.548, p = 0.049), 

그리고 출동횟수(X 2 = 45.358, p = 0.023)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able 7). 

연령별 직무스트레스의 응답비율은 30대와 40대가 

높았다. 반면 20대가 가장 낮은 직무스트레스를 나타

냈다. 스트레스의 요인으로는 30대의 경우에는 업무과

중에 의한 것이 가장 높은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으로 긴급 상황 중압감 및 긴장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의 경우에는 30대와 반대로 긴급 상황 중압감 및 

긴장이 가장 높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

음으로 업무과중이 높았다.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결과를 살펴보면, 

1~2년 사이의 근무경력을 지닌 소방공무원이 가장 높

은 직무스트레스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1년 미만, 5

년 이상, 3~4년 사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1~2년 사이의 소

방공무원은 긴급 상황 중압감 및 긴장이 가장 높은 요

인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업무과중이 높게 나타났

다. 반면 1년 미만의 소방공무원들은 긴급 상황 중압감 

및 긴장 요인 다음으로 출퇴근 및 휴식 시간 문제를 높

은 직무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직무스트레스는 소방장 직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비

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소방사, 소방교, 소방위 순

으로 나타났다. 소방사와 소방교는 업무과중이 스트레

스의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소방장과 

소방위는 긴급 상황 중압감 및 긴장을 스트레스의 주

요 요인으로 응답하였다. 

출동횟수에 따라서도 직무스트레스에 통계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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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나타냈는데, 2~3번의 출동 횟수일 때 가장 높은 

직무스트레스 비율을 나타냈다. 

4. 결론 및 고찰

4.1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 현황 

재난 대응 현장의 최전선 조직인 소방공무원은 과거 

화재진압 중심에서 구조와 구급, 119생활안전, 특수재

난 등 그 업무의 범위가 점차 확대됨으로써 국민의 안

전과 직격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직이 되었다.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이 주 40시간 

근무라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지키기에는 매우 어려

운 실정이다. 

일부 지방 소방서에서는 장비 및 보호구의 낙후로 인

한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방공무원은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 호소 비율

이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소방공무원의 개인특성과 직무특성이 근골격계

질환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

사대상자의 절반에 가까운 49.6%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된 통증을 지각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중간 통증 

이상이 약 55%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국내에서 실시된 소방공무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조

사 연구결과들과 유사한 수치이다10,11). 

부위별 결과를 살펴보면, 허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과체중의 환자 이송, 환자구출 및 운

반 시 과도한 허리의 비틀림, 몸통 굽힘 및 부적절한 

자세, 장비등의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만성적인 요통과 미끄러지거나 몸통의 비틀림 동작 등

이 원인이 된다4,12,13). 부위별 통증 정도의 결과에서는 

다리/발 부위의 통증 정도와 통증 기간이 다른 신체부

위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리/발 부위는 허리와 함께 근

골격계질환에 대한 공상신청 비율이 높은 부위로써14), 

허리의 근골격계질환 유발원인과는 달리 응급상황이

나 구급활동 시 다리와 발부위에 골절이나 염좌가 빈

번하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미국 소방공무

원의 상해부위로 하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연구

Characteristic Division

Job stress factors (%)

under-staffed
Personal 
relations Promotion

Heaviness/
Tension 

Civil 
complaint

Commute/
Resting

Excessive 
task

Sleep/irregular 
meals Total

Age

20 1 1 0 1 0.5 2.9 1.9 1.4 9.7

30 2.4 1.9 0 11.1 3.3 3.9 14 3.9 39.6

40 0.5 3.9 1.4 17 3.4 3.9 7.7 2.4 39.1

Over 50 2 0.2 0.8 5.3 0.9 1.1 3 0.4 11.6

Total 5.9 7 2.2 34.4 8.1 11.8 26.6 8.1 100.0

Work 
experience

(Current work 
place)

Under 1 year 1.5 1.5 0.5 8.7 3.4 5.3 3 1.9 27.7

1~2 years 1.5 2.9 1 18 1.9 4.4 14.3 3.9 49.0

3~4 years 1.5 0.7 0.2 3.3 0.5 0.6 2.4 1.3 6.8

Over 5 years 1.4 1.9 0.5 4.4 2.3 1.5 2.9 1 16.5

Total 5.9 7 2.2 34.4 8.1 11.8 22.6 8.1 100.0

Job position

Fire-fighter 1.7 2.2 0 5 1.7 3.9 6.1 2.8 23.3

Senior fireman 0.8 1.3 1.1 5 1.7 3.8 7 1.1 22.8

Fire sergeant 1.7 2.2 0.5 11.7 2.3 2.7 6.1 3.3 30.0

Fire lieutenant 1.7 1.1 0.6 8.8 2.4 1.4 3.4 0.9 19.4

Fire captain 0 0 0 3.9 0 0 0 0 3.9

Fire chief 0 0.2 0 0 0 0 0 0 0.6

Total 5.9 7 2.2 34.4 8.1 11.8 22.6 8.1 100.0

Mobilization 
number

Less than 1 time 1.1 0 0 2.2 0 0 0 0 3.2

2~3 times 3.8 5.9 1.6 27.4 5.4 11.3 19.9 4.3 79.6

3~5 times 1.1 0.5 0 2.7 2.2 0 1.1 2.7 10.2

over 6 times 0 0.5 0.5 2.2 0.5 0.5 1.6 1.1 7.0

Total 5.9 7.0 2.2 34.4 8.1 11.8 22.6 8.1 100.0

Tab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job characteristic and job stress facto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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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of musculoskeletal symptom by body 
part in previous studies (%)

Present 

study

Hong et 

al.5
Kim et 

al.4 

Choi et 

al.6
Hong19 Kim et 

al.20

N 17.1 22.6 7.7 14.8 14.9 45.8

S 24.6 28.5 11.1 16.4 22.6 44.0

A/E 6.1 9.9 4.1 6.3 4.4 10.7

H/W/F 11.9 17.1 4.2 7.2 10.1 21.1

W 32.4 50.7 16.1 19.0 36.1 42.3

L/F 7.8 18.2 10.2 18.6 11.9 39.2

*N: Neck, S: Shoulder, A/E: Arm/Elbow, H/W/F: Hand/Wrist/Finger, W: 
Waist, L/F: Leg/Foot

결과와 유사하다15). 

근골격계질환 부위별 통증지각 경험을 선행연구와 

비교해보면, 전반적으로 모든 연구들에서 허리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어깨, 목, 다리/발 

순을 나타냈다. 다만 연구들마다 통증지각 경험에 대

한 비율은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Table 8). 이는 조사대

상자와 조사지역에 따른 차이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

의 근무조건 및 환경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

타낸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하여 지방 중소 도

시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환경은 현저히 열약한 

수준이다. 따라서 조사대상 및 지역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시키는 유해요인이 상이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전라남도는 중소 도시가 밀접한 

권역으로 근무수준 및 환경이 매우 열약하기 때문에 

다른 연구결과에 비해 다소 높은 근골격계질환 증상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소방공무원의 근골격

계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근

무조건과 환경들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에 따른 유해요

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직무스트레스조사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

상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총 점수는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표준치와 비교하였을 때 상위 50%를 나타내

어 우리나라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

냈다.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들을 살펴보면 관

계갈등 항목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다음으

로 물리적환경, 직무요구, 직장문화가 한국인 직무스트

레스 표준치에 비해 상위수준을 나타냈다. 관계갈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낸 원인은 현재 우리

나라 소방공무원의 조직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며 계급장을 붙이고 있고 

관계에 있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자유롭지 못하다. 또

한 업무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관계유지가 필요하고 인

간관계가 수직구조이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유연성

이 부족하다16). 

다음으로 물리적환경이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국내 소방공무원의 직무관

련 물리적환경의 문제점은 오랜 시간 야기되고 있다. 

직무의 특성상 사고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

문에 근무 장소가 쾌적하기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업

무 자체가 위험을 다루는 일이며 언제든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장문화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으

로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사회적 세대 간의 문제로

써 다른 직업군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소방공무원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조직에 대한 

문화가 계급구조로 되어 있어 상하관계가 분명하게 구

분되기 때문에 직장문화가 직무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대

상자의 50%이상이 40대 이하로써 이세대의 경우 보다 

자유분방하고 상하구조가 아닌 수평구조의 직장문화

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2 개인특성, 직무특성 및 건강관리 특성에 따른 영향

연령, 부서, 근무경력, 근무형태, 직위, 그리고 수면

시간의 차이에 따라 근골격계질환 통증유무가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의 경우에는 30대

와 40대에서 근골격계질환 통증을 호소하는 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연령대의 소방공무원들이 현장

에서 가장 활발하게 구조활동, 응급구조 및 구급활동 

등의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20대의 경

우 현장에서 다소 노동강도가 높은 직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체력 및 체격 등의 육체적 능력이 다른 연령대

에 비해 월등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소 낮게 나타났으

며, 50대 이상의 경우에는 대부분 현장에서 지휘나 사

무실에서 행정업무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낮은 호소

율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공무원은 육체적 

활동이 다른 직업군에 비하여 높은 직업군으로 작업능

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작업능력 평가 시스템 및 운동 프로그램

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육체적 작업능력을 향상시키

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서 육체 및 정신적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에 따

른 관리적인 대책 차원으로 직무순환 등의 방법을 대

책으로 마련해야 한다. 

부서별 근골격계질환 통증 유무 결과를 살펴보면, 화

재진압구급 부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화재진

압구급 부서는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진압 및 구급 

등의 육체적 강도가 높은 활동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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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을 자각하는 소방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화재진압구급부서는 소방공무원의 다른 직무보다 노동

강도가 높은 부서로써, 화재 보호장비의 사용과 연관된 

신체의 불균형, 화재현장에서 병원까지 환자 수송, 중량

물 장비 사용, 구조물 파괴작업, 소방호수 다루기, 창문 

깨기 등 다양한 작업들이 근골격계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다17,18). 따라서 이와 같이 노동강

도가 높아 근골격계질환자의 발생비율이 높은 부서의 

경우에는 교대제 폐지, 근무시간 보장 등의 관리적인 

개선과 인간공학적으로 설계된 장비사용 및 보조기구 

등의 선제적인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근무경력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자의 비율

을 살펴보면, 2년 미만 근무경력을 가진 소방공무원이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업무에 대한 경험부족, 작

업에 대한 불안감, 육체적 상태에 대한 자만심 등이 원

인이 된다. 따라서 경험이 부족한 신입 소방공무원들

을 위하여 다양한 훈련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업무의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교대를 하는 소방공무원의 근골격계질환 증상호소

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불규칙적인 수면시간으로 인

한 생체시계 조절능력의 문제가 가장 주된 원인으로써, 

이는 수면시간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본 연구

의 결과에서도 수면시간이 7시간 이하인 소방공무원들

이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증상호소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인력

을 증가하여 교대근무를 가능한 축소하는 관리적 방안

이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 

개인 및 직무특성에 따른 스트레스요인의 빈도차이

를 분석한 결과, 연령, 근무경력, 그리고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별 스트레스

의 응답비율은 30대와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직무와 직위에 관련성이 있다. 30대와 40대는 현

장 직접 투입하여 작업을 총괄하거나 지휘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에 있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긴급 

상황 중압갑 및 긴장감이 직무스트레스를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근무경력에 있어서도 다소 경험이 

부족한 2년 미만의 소방공무원들이 직무스트레스의 비

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방공무원 업무의 특성상 

과도한 업무량과 적은 개인시간 및 휴식으로 인한 것

으로써 업무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직업군

에 비하여 다소 길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 및 직무특성이 근

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다양한 특성들 중 연령, 부서, 근무경력, 근무형

태, 직위, 수면시간에 따라 근골격계질환과 직무스트레

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다 선제

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

기 위해서는 개인 및 직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연령에 따른 작업

능력평가 등의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기초데이터 

수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조사대상자의 지역이 전라남도

와 부산광역시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지역에 대한 특성이 다소 반영되었을 

수도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별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특성과 직무특성

을 고려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민안전처 현장중심형 소방

활동지원 기술개발사업(MPSS-소방안전-2015-81)의 연

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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